
한화, 태양광 통합법인 세계1위 목표
남성우 대표, 이익률 높은 다운스트림 집중 … 합병은 2015년 2월 완료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의 통합법인을 지휘하게 된 남성우 한화솔라원 대표는 2020년까지 셀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우 대표는 12월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사 통합으로 셀 생산능력이 세

계 1위로 올라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출, 영업이익률, 브랜드가치, 시장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태양광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2020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12월8일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의 합병을 발표했다.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합병법인은 셀 생산능력이 3.28GW에 달하며 중국 Yingli Solar 3.19GW를 제치고

세계 1위의 태양광 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통합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게 된 서정표 현 한화솔라원 상무는 “합병으로 양사는 재료비, 마케팅

비, 물류비 등을 아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118억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태양광 통합법인은 모듈 중심에서 영업이익률이 큰 다운스트림 발전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은 2013년까지 모듈 사업의 평균이익률은 1∼2%에 불과하지만 다운스트림은 7-10%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우 대표는 “독일 큐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 말레이, 한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태양광 반덤핑 규제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은 태양광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8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키워 그룹의 중핵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2014년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나스닥 상장사인 한화솔라원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승인, 소액주주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합병은 2014년 2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11>


